
GIST, ‘2025 GO! GO! GO! Fair’ 성황리 개최
광주형 AI·모빌리티·에너지 산업혁신 모델 한자리에

- 광주광역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GIST · 한국전력공사 공동 주최… 17일(월) GIST 오룡관
에서 광주 3대 핵심 융복합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실질적 협력 방향 논의

- AI·모빌리티·에너지 기업 관계자 등 약 100여 명 참석… 기업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광주형 산업혁신 모델 모색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융복합 산업도시 도약 
기반 마련

▲ 11월 17일(월) GIST 오룡관에서 열린 ‘2025 GO!GO!GO! Fair’에서 주요 연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1월 17일(월) GIST 오룡관에서 ‘2025 GO! 

GO! GO! Fair’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 살리고(GO!), 광주 살리고(GO!), 함께 어울리고(GO!)’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AI)·에너지·모빌리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자체·기관·기

업·투자사가 함께 참여해 기술·정책·투자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광역시·광주경제자유구역청·GIST·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GIST 에

너지밸리기술원과 차세대에너지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AI, 모빌리티, 에너지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관 100여 명이 참석해 산업 전 분야의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첫 순서에서는 ‘정책과 투자,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라는 주제로 광주경

제자유구역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전KPS, S&S인베스트먼트·유비쿼스인베스트

먼트 등 정책·기술·투자 기관이 참여해 입지 지원, 규제특례, 정책자금, 기술이전, 오

픈이노베이션 펀드 등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유했다.



▲ 11월 17일(월) GIST 오룡관에서 ‘2025 GO!GO!GO! Fair’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구·인증·인프라를 함께 지원합니다!’ 세션

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기관이 참여

해 R&D 기획, (시)제품 시험·평가, 특허, 실증 장비 제공 등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 지원이 ‘분야별 사업’이 아닌 ‘융복합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공감하며, 정책·기술·투자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단위의 실행 가능한 혁신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은 “이번 페어가 기업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광주형 산업혁신 모델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관 협력을 기반

으로 한 통합지원 생태계 구축과 산업 전환 실행 모델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 GO!GO!GO! Fair’홍보 포스터. 행사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다.

‘2025 GO! GO! GO! Fair’는 AI·모빌리티·에너지 등 광주의 3대 핵심 산업이 한자리

에 모여 신성장 동력 발굴과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지역의 산업 경

쟁력을 강화하고 광주가 미래 융복합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